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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10. 15.(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10. 15.(목)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대주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확정
-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
- 환경·원자력·중립 분야에서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 구성 추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 및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차기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토의하고, 

공론화의 대주제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제로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 4가지 사항도 미리 밝혔다. 

①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 

②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③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④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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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제2차 회의 개요. 끝.

담당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위원 대변인 이윤석 (010-5505-3354)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대변인 심성희 (010-4709-7364)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부단장 권현철 (044-201-7811)

공론화지원단 담당자 서기관 송정욱 (044-201-7551)

담당자 서기관 조희정 (044-201-7552)

담당자 사무관 윤기열 (044-201-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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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제2차 회의 개요

1. 개요

 ㅇ (목적) ❶운영규정(안) 의결, ❷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의결, 
❸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 토의

 ㅇ (일시/장소) ‘26.10.14.(수) 14:00~18:00 / 전력기반센터 2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은재호 위원장, 허창회 위원, 이윤석 위원, 조성배 위원, 
심성희 위원, 임재규 위원 및 공론화지원단 단장·부단장

 ㅇ (안건) 1. (보고) 제1차 회의 결과
          2. (의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3. (의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4. (토의)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


